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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옳다는 이념      17-09-16

최근 수년 동안에 “정치적으로 옳다”는 이념이 생겨나와 과격 진보세력이 그 이념을 독차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믿고 내려온 미덕은 낡고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을  그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olitically Correct라고 표현하는 새로운 용어는 미국의 전통적 미덕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옳은 신념은 남녀의 성별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남녀의 성별을 남과 여로 표기하는 데에 더하여 남도 아니고 여도 아닌 X 성도 추가해야 한다고 하여 이미 두 개 주가 주 법으로 X 표기를 입법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도 정치적으로 옳은 행위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남자는 여자화장실에 못 들어가고 여자는 남자 화장실에 못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적 차별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과격진보세력들이 주장하여 지금 미국에서는 남자가 “나는 여자다”고 선언하면 그를 여자 화장실에 못 들어가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의 동성, 성전환자 및 양성애자들 (LGBT)은 그들을 옹호하는 정치적으로 옳은 지지층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전통적인 도덕관을 가진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가 정식으로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이미 전체 가구의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흑인 아이들은 70% 이상이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백인 가정도 20% 가까운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문제 삼는 것도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옳다는 이념을 신봉하는  정치인들은 고등하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할 것을 주장하고 일부 그 것을 실행하고 있는 교육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을 방지하지 못한 여학생은 세금으로 미혼 임신소녀들을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그런 미혼 임신부가 국비로 낙태를 하거나 아기를 출산하도록 돕는 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소녀의 보모에게 알리지 않고 말입니다.


동성결혼은 어떻습니까? 이미 거의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결혼은 남녀간에만 맺어져야 한다고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수구세력으로 간주되어 보통 사람들은 감히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학교의 풋볼 코치가 팀원들과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해고 당하기도 했습니다. 혼전 순결을 철저히 믿고 혼전 성행위를 거부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은 정치적으로 옳다는 해괴망칙한 진보세력에 굴하지 말고 전통과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관을 재 확립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
